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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감소정책         17-10-14

“법인세율을 낮춘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수혜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자들만이 수혜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낮추면 모든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법인세율이 35%, 주 법인세율을 포함하면 38.9%로써 소위 경제 선진국가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와 같은 높은 세율이 부자들만 세금 벼락을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높은 법인세율로 인하여 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 납세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소위 기업주들은 가용 자본이 적어집니다. 그들의 가용 자본아 적어지면 그들은 투자를 작게 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투자가 적어지면 근로자를 채용할 일자리 창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임금 상승도 어려워 질 것이고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사실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근로자들이 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때문에 평범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적인 누진세 제도입니다. 법인 세율이 낮아지면 하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비교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 하위 층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더 채용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올려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높은 법인세율이 가져 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을 체면도 사랑도 없는 냉정한 착취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최 하위 층 근로자들에게 있지만 좀더 생각해보면 기업이란 일반 사람들로 구성된 개체입니다. 깁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뿐만 아닙니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인 아담 미셀 (adam Michel)에 의하면 미국 전체적으로 인구의 54.8%가 국내외로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미국인 50% 이상이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서 40%는 은퇴자들의 은퇴연금을 늘려줍니다. 불행하게도 워싱턴에서 세금제도를 좌우하는 정치세력은 이런 현실을 모른체하고 세율을 낮추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하 양원 합동 세율 위원회도 세율 감소는 기업의 소유자들의 지갑을 두틈하게 할뿐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소신을 심어줍니다.


최소 10개의 기관이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75%의 법인세는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세금 전문가 아담 미셀은 말합니다. “법인세율을 현재의 35%에서 15%로 낮추면 최하위 빈곤층의 소득을 2.4% 올려준다. 즉 연간 $15,000 이하의 소득층의 가구에 $365의 소득 증가를 가져다 준다.” 그뿐만 아닙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외국으로 나간 기업중에서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도 많아질 것은 당연합니다. 법인세율은 꼭 낮춰야 합니다.  끝
